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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김현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in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Hyun-S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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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자기신뢰, 성취열
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33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료를 SPSS 25.0과 Hayes의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은 진로준비행동,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은 
유의미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매개했을 때 진로장벽은 진로탄력성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만, 진로장벽이 직접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 중 성취열망과 진로자립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고, 자기신뢰, 변화대처, 
관계활용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and its 
sub-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ward this 
end, 338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of Hay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resilience, and the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resilience and the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career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means that when career resilience was mediated, career barriers 
affec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resilience; however, career barrier did not directly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achievement aspiration and career self-reliance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self-confidence, coping with change, and relationship utiliz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career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Career Barrier,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Sub-variables
of Caree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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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
상되는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의 Martin School은 컴퓨
터 및 자동화로 인해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전문가들 역시 지식
정보 관련 기술의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아동이 사회에 나와 갖게 될 일자리의 약 
70%가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이러한 급격한 직업환경의 변
화에 더하여 세계적인 저성장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
기 침체로 청년층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면서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직업 세계에 진입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
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2].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
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성숙했다고 해도 실제 준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가 어려우므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질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양이 중요한데, 진로준비행동
의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
로준비행동이 증가할수록 취업 지원 횟수나 면접횟수가 
높아져 취업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취업 후 직장 만족도
도 높았다[5].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직업 세계로의 진입 과
정이 수월하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은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
인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
인들’로서, 진로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 부
족, 동기나 능력의 부족과 같은 개인 내의 특성인 내적 
장벽과 재정적 어려움, 가족들의 요구, 취업률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들로 인한 외적 장벽으로 구성된다[5].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
리고 진로계획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7],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쳐[5], 진로준
비행동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연구되어 왔다[7, 8]. 진로
장벽은 취업 의사와 취업이행 그리고 진로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낮추

는 요인이었다[9]. 
위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여 진로준비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연구도 있고
[10],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11], 심지어 진로장벽인식이 진
로준비행동에 방해요인이 아닌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 Luzzo[12]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사
결정효능감, 진로의사결정 태도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하
였고, 김선중[13]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좌절진로장벽
과 극복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성격 문제, 정보 부족, 흥
미 부족 등의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극복진로장벽으로 구분된 신체적 열
등감이나 부모와의 갈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가 상호 직선적
이지 않으며,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존
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14]. 선행연구들은 진
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서 진로자기조
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명의식, 진로탄력성 등의 효과
를 검증하였다[7, 15]. 

이런 변인들 중에서 진로탄력성은 4차산업 시대에 요
구되는 필수 역량으로서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변
인이다[16].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은 긍정심리학의 대표
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
장벽을 극복하는 핵심요소로서[17] 진로와 관련된 역경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역경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
낼 수 있게 해 주는 반응 경향성이다[18].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목표 방해, 불확실성, 동료와의 관계 악
화 등 일이나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에도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진로탄력성이 자신을 긍정
적으로 보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인
지 전략을 촉진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통찰을 끌어내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진로탄
력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진로준비행동도 더 잘하였
다[20].

진로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에 대해서는 학자마
다 차이가 있지만, 이지연[16]은 선행연구들의 구성요소
들을 재정리하여 자기효능감, 진로자립성, 유연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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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네트워크·관계 등으로 청소년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
를 제안하였고, 오성배 등[21]은 자기이해, 긍정적 태도, 
자기조절, 적응성, 대인·정보관계로 구분하였다. 김미경
[8]은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자기신뢰를 토대로 개
인이 세운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망과 이에 대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을 통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활용하는 능력 및 태도’로 정의하며 그 하위요인으
로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그리고 관계
활용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거나 완전매
개효과를 보였다. 강현희[7]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전
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밝혀졌지만,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
준비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
현경과 유금란[22]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은 재취업구직
자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탄력성이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
을 고려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대학생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신혜진[23]의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경우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집단이 있다
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탄
력성의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좀 더 면밀히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큰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 검
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Baron과 Kenny[24]의 
방식이 아닌 Preacher와 Hayes[25]의 Process Macro 
방식을 사용하여 더 타당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장벽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분석한 강남욱
과 김장회[26]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진로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낮은 의존성[27] 중 
위험감수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로탄력성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탄력
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이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성, 대
인관계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8]
와 일치함을 지적하면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따라 
진로탄력성이 진로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진로
탄력성의 하위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
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과 진로탄력성 관련 변인과의 관
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
키려는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
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들은 진로장벽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척도, 진로탄력성 척도 그리

고 진로준비행동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대학생 370명에게 실시하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
한 3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149명(44%), 여자 189명
(56%)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1명(9.2%), 2학년 
127명(37.6%), 3학년 97명(28.7%), 4학년 83명(24.6%)
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Swanson과 Tokar [14]의 

진로장애척도(CBI)를 바탕으로 김은영[29]이 한국 대학
생에게 맞게 개발한 한국형 진로탐색장애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9
개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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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T 3-1 3-2 3-3 3-4 3-5
1
2 -.350**

3

3-T -.658** .510**
3-1 -.591** .389** .862**
3-2 -.542** .498** .819** .668**
3-3 -.503** .535** .813** .650** .677**
3-4 -.446** .300** .683** .565** .373** .427**
3-5 -.445** .235** .665** .431** .414** .369** .312**

M 1.98 3.03 3.70 3.75 3.80 3.71 3.19 4.06
SD .470 .698 .536 .707 .710 .699 .642 .725

**p<.01
1. Career Barrier,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T. Career Resilience, 3-1. Self-confidence, 3-2. Achievement Aspiration 
3-3. Career Self-reliance, 3-4. Coping with Change, 3-5. Relationship Utilization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은영[29]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81, 자기명확성 부족 .79, 경제적 어려
움 .7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78, 직업정보 부족 .78, 
나이문제 .77, 신체적 열등감 .75, 흥미 부족 .71, 미래 
불안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다.

2.2.2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8]이 개발한 진로

탄력성 척도(Career 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김미경[8]의 연구에서 
전체는 .93, 하위변인별로는 자기신뢰 .87, 성취열망 
.88, 진로자립 .87, 변화대처 .84, 관계활용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93, 하위척도별로는 자기신뢰 
.90, 성취열망 .84, 진로자립 .89, 변화대처 .74, 관계활
용 .83이었다.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태용[3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태용[30]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
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김봉환[2]의 도구에 ‘인터넷을 이
용한 진로정보 탐색’과 ‘대학 내 진로상담기관 활용’에 대
한 2문항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 하위요인, 총 1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고

태용[31]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
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5.0과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과 
각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
로탄력성 전체와 각각의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쓰이던 Baron과 Kenny[24]의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방법과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의 효과성 검증방법이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Preacher와 
Hayes [25]가 제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을 통한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r=-.350, p<.01) 및 진로
탄력성(r= -.658, p<.01) 그리고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
위변인(r=-.591~-.445,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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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B SE t p

95% Confidential Interva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LLCI ULCI

Career Barrier → Career Resilience -.750 .047 -16.018 .000 -.842 -.658
Career Barrier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39 .093 -.422 .673 -.221 .143

Career Resilience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641 .081 7.886 .000 .481 .801

Table 2.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Career 
Barrier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81 .074 -.632 -.347

Table 3. Analysis of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of Career Resilience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r= .510, 
p<.01) 및 진로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r=.235~.53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매개효과 검증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탄력
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B=-.750, t=-16.018, p<.001),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B=.641, t=7.886, p<.001)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B=-.039, t=-.422, p>.0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레핑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
로장벽이 진로탄력성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632이고 상한
값은 -.347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와 
<Table. 3>의 결과를 통해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탄력성 하위변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
대처, 관계활용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
하기 위해 5개의 하위변인을 동시에 다중매개모형에 투

입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첫째, 자기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자기신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889, p<.001), 
자기신뢰는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B=-.089,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성취열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성취열
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818, p<.001), 성취열
망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258,  
p<.001), 진로장벽이 성취열망을 경유하여 진로준비행동
에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구간(-.341, -.094)에 0이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취열망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진로자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자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747, p<.001), 
진로자립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B=.361, p<.001), 진로장벽이 진로자립를 경유하여 진
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구간(-.393, -.155)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로자립은 진로장벽과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변화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
로장벽은 변화대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609,  
p<.001), 변화대처는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지 못하여(B=.089,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관계활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관계활용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686,  p<.001), 
관계활용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B=-.015,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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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diation Effect Tes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매개 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PSS 25.0과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
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탄력성 및 진로
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
로준비행동은 진로탄력성 및 진로탄력성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탄력성이 매개
했을 때 진로탄력성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지만, 진로장벽이 직접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
로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들[7]과는 다르
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조현경과 
유금란[22]은 재취업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
로탄력성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h와 Jun[32]이 실
업 상태의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서 진로탄력성이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대상, 연
구 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전매개효과는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특성이 어떠한 상황에 더 효
과적으로 기능하는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기상황에 능동적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적극적인 위기관리능력’인 
진로탄력성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진로탄력성 연구가 국외의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는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탄력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진로자립모델에서는 진로탄력성을 변화와 경쟁의 환
경에서 학습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사회적 
능력으로 본다[33]. 진로탄력성은 진로자립의 결과인데, 
진로자립이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일을 조직 
내외에서 관리하는 능력이므로, 개인은 진로자립적 태도
와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진로탄력성을 계발할 수 있다
[33]. 따라서 진로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진로경험이 중요하므로[19], 진로탄력성을 
증진시켜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계 당국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진로 경험 기회를 제
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각각이 진로장벽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다중매개모형
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열망과 진로자립이라는 두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자기신뢰, 변
화대처, 관계활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열망이란 개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이며,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도 자신의 미래를 낙
관적으로 보고 인내와 끈기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8]. 그리고 진로자립이
란 개인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능력과 노력을 
의미하며, 지속해서 학습하며 새로운 기술과 훈련을 주도
적으로 계획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시키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8].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교차검토가 어려워 유의미한 
하위변인들의 이유와 기제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직업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대처나 관계활용과 같이 실제 직업 현장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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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변인보다는, 성취열망이나 진로자립과 같이 개인
의 의지와 관련된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으리라 짐작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좀 더 타당
한 방법인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
증하였다. 국내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에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방법은 Baron과 Kenny의 방법과 Sobel 
test인데, 이 연구방법들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하시
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34]. Hayes[31]는 
Baron과 Kenny[24]가 가정한 것과는 달리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도 그 관
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변인이 예측변인이
나 준거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더라도 그 
두 변인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
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 신뢰로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31]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
다. 앞으로 더 타당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
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 하위변인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진로장벽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11]. 그러나 진로탄력성의 경우 그 하위요인에 따라 진
로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는 있었으나[26, 27], 국내의 진로탄력성 연구는 국
외의 이론을 국내에 적용하는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35], 아직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에 관한 연
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진로탄력성의 하위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는 진로탄력성을 
더 상세히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과 충
청도라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모든 대학생에
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체계적인 표본 추출방법으로 높은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 각각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장
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여 성취열망과 진로자립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하위
변인 효과의 기제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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